
임성재(22 사진)가 남자 골프 세계

랭킹 24위에 올랐다.

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

끝난 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 챔

피언십에서 단독 11위를 차지한 임

성재는 이날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

랭킹에서 지난주 27위보다 세 계단

이 오른 24위가 됐다.

임성재의 개인 최고 랭킹은 올해

6월 20위다.

투어 챔피언십 우승자 더스틴 존

슨(미국)이 1위를 유지했다.

욘 람(스페인), 저스틴 토머스(미

국), 로리 매킬로이(북아일랜드) 역

시 2∼4위를 지켰다. 2년 연속 투어

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잰더 쇼플리

(미국)가 11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.

임성재는 2019-2020시즌 상금과

보너스로 총 608만7811달러(72억

원)의 수입을 기록했다. 연합뉴스

여자골프 세계랭킹 4위 박성현

(27 사진)이 10개월 만의 미국여자

프로골프(LPGA) 투어 복귀와 동시

에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.

박성현은 10일(현지시간)부터 나

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

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(파

72 6763야드)에서 열리는 시즌 두

번째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

션(총상금 310만달러)에 출전한다.

박성현이 LPGA투어 대회에 나오

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, 지난해

11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

부상 기권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.

그동안 박성현은 어깨 근육 치료와

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국에 복귀

하지 못하고 있었다. 그러는 사이 세

계랭킹은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.

ANA 인스퍼레이션도 공식 홈페

이지에 박성현의 사진을 내걸며 그

의 복귀를 반기고 있다.

박성현은 홈페이지 인터뷰에서

올해 첫 LPGA 메이저 대회에 출

전해 정말 기대가 된다. 불확실한 시

간을 보내면서도 항상 ANA 인스퍼

레이션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에 돌

아가고 싶었다. LPGA 투어에서 친

구들을 만나고 싶다 며 기대감을 드

러냈다.

박성현은 세마스포츠마케팅을 통

해서도 오랜만에 출전하는 대회인

만큼 긴장감이 매우 크다 며 어깨

근육 치료와 코로나19로 오랜 기간

대회 출전이 어려워 실전 감각이 떨

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대회에

서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

해서 플레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.

연합뉴스

코리안 몬스터 류현진(33 사진 토

론토 블루제이스)이 뉴욕 양키스의

매서운 화력을 이겨내지 못했다.

류현진은 8일(한국시간) 미국 뉴

욕주 버펄로 살렌필드에서 열린

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

(MLB) 양키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

판해 피홈런 3개를 포함해 5이닝 6

피안타 2볼넷 5탈삼진 5실점(5자책

점)을 기록한 뒤 2-5로 뒤진 6회초

공을 넘겼다. 투구 수는 98개를 기록

했다.

한 경기에서 홈런 3개를 허용한

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었던

지난해 8월 24일 양키스전 이후 처

음이다. 류현진의 양키스전 성적은 3

경기, 2패 평균자책점 8.80이다.

이날 5실점 하면서 류현진의 평균

자책점은 2.51에서 3.19로 뛰었다.

지난달 6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

전부터 이어온 6경기 연속 5이닝

이상, 1자책점 이하 기록도 끊겼다.

류현진은 타선 덕분에 패전을 면

했다. 토론토는 6-2로 뒤지던 6회말

대거 10점을 득점하며 경기를 역전

시켰다. 에스피날, 캐번 비지오의 볼

넷과 그리칙의 좌전 안타 등으로 만

든 1사 만루에서 텔레즈의 1루 땅볼

을 상대 팀 1루수 보이트가 놓쳐 3-6

이 됐다.

이후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

우전 2타점 적시타와 로우데스 구리

엘 주니어의 좌전 적시타로 6-6 동

점을 만들었다. 계속된 1사 만루에서

쇼가 중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8

-6으로 경기를 뒤집었다.

타자일순한 뒤 대타 조 패닉의 볼

넷으로 다시 만든 1사 만루 기회에

서 포수 잰슨은 좌측 담장을 넘기는

만루 홈런을 터뜨리며 양키스 마운

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. 경기는 토

론토가 12대 7로 이겼다. 연합뉴스

미국시간 9월 6일(한국시간 7일)은

철인 칼 립켄 주니어가 미국프로야

구(MLB) 연속 출장 경기 신기록을

세운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.

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이던 립켄

주니어는 1995년 9월 6일 캘리포니

아 에인절스(현 로스앤젤레스 에인

절스)와의 경기에 출전해 2131경기

연속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.

루 게릭의 2130경기 출장 기록을

56년 만에 깬 립켄 주니어의 위업에

세계 야구팬이 흥분했다.

립켄 주니어는 연속 경기 출장 기

록을 2632경기로 늘리고 은퇴했다.

그는 햇수로 16년 이상 한 경기도 빠

지지 않고 출전해 감동을 선사했다.

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부상

의 위험과 여러 변수가 도사리는 프

로야구에서 한 시즌 전 경기에 출전

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.

올해처럼 코로나19라는 경험하지

못한 전염병이 엄습한 시기에 전 경

기 출장 기록은 더욱 위대하다.

각 팀이 약 100경기를 치른 7일

현재 전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6명

에 불과하다.

호세 페르난데스(두산 베어스 101

경기), 딕슨 마차도와 이대호(이상

롯데 자이언츠 97경기), 멜 로하스

주니어, 배정대, 심우준(이상 kt wiz

99경기)이 영광의 주인공이다.

외국인 선수가 3명, 토종 선수가 3

명이다. 나머지 7개 구단에선 전 경

기에 출전한 선수가 없다.

코로나19 탓에 올해 정규리그는

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은 5월 5일에

개막했다. 팀당 144경기 일정을 진행

하느라 올스타전도 취소됐다. 게다

가 장마와 태풍으로 비가 많이 내려

취소된 경기도 많았다. 좋은 컨디션

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6명은

한 경기도 빠뜨리지 않고 출전했다.

페르난데스와 이대호가 체력 소모

가 적은 지명 타자로 주로 출전했다

지만, 예년과 다른 환경임을 고려하

면 전 경기 출장의 가치를 낮게 볼

순 없다.

페르난데스는 두산에서 가장 잘

치는 타자이며 타점도 김재환

(83개)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9개

를 수확했다.

롯데 부동의 4번 타자 이대호 역

시 팀 내 최다인 72타점을 거둬들여

생산력을 입증했다.

두산과 롯데가 두 선수를 한 경기

라도 벤치에서 쉬게 할 수 없는 사정

이 여기에 있다.

마차도와 로하스는 팀의 복덩이

다. 롯데 주전 유격수를 꿰찬 마차도

는 수비 안정화로 팀에 크게 기여했

고, 홈런 10개에 55타점을 올려 공격

에서도 제 몫을 했다.

홈런(36개) 타점(98개) 장타율

(0.702) 1위를 질주하는 로하스는

kt 타선의 중심이다.

로하스뿐만 아니라 체력 소모가

극심한 유격수이면서도 팀 내 최다

도루(19개)로 기동력을 살린 심우

준, 타율 0.309에 홈런 11개, 48타점

으로 커리어 하이를 향해 돌진하는

배정대가 전 경기를 뛴 덕분에 kt는

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의 꿈을 더

욱 키운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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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승골 넣는 이탈리아의 바렐라 이탈리아의 니콜로 바렐라(오른쪽)가 7일(현지시간)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2020

-2021시즌 유럽축구연맹(UEFA) 네이션스리그 리그A조별리그 1조 두 번째 경기에서 결승 골을 넣고 있다. 이탈리아가 1-0으로 이겼다. 연합뉴스

코로나 시대 진정한 철인 들…


